
2일
코스피지수 1969.19

+1.40
▲ 코스닥지수 619.81

+9.26
▲ 유가(WTI, 달러) 55.10

-1.61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33.21 1190.79 1EUR 1357.26 1304.30

100 1161.04 1121.12 1CNY 177.38 160.50

2019년 9월 3일 화요일6 경 제

올해 중기 추석 자금난 10년래 최악

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도내

중소기업들의 비중이 60%까지 치솟

으며 근 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

록했다.

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

지난달 9일부터 그달 19일까지 도내

4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

추석자금 수요 조사에서 전체기업의

60%가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

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.

반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

하는 곳은 전체의 5%에 그쳤고, 나

머지 35%는 보통이라고 답했다.

올해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그

어느 때보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추석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

업의 비중은 2010년 34.7%에서 ▷

2011년 42.8% ▷2012년 30.4% ▷

2013년 31.3% ▷2014년 32.4% ▷

2015년 36.5% ▷2016년 24.3% ▷

2017년 48.9% ▷2018년 37.0% ▷

2019년 60%로, 올해가 최근 10년 이

래 가장 높았다.

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하면 자금

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비중은

23.0%포인트 증가했다.

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에 대해

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판매 부진

(58.3%)과 인건비 상승 (50.0%)을

들었다. 특히 인건비 상승 은 올해

초 진행한 설자금 수요 조사에서도

자금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.

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

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

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

화와 매출 부진으로 인한 유동성 악

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

보인다 고 전했다.

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금난을 해

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당수 도내

중소기업들은 자금 차입에서도 어려

움을 겪고 있었다.

은행을 통한 자금 차입이 곤란하다

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35%로, 전년

보다 1.7%포인트 증가했다. 은행 차

입이 곤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

이 신규대출을 기피해서 라는 답변

이 38.2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재무

제표 위주의 대출 (35.3%) 부동산

담보 요구 (32.4%) 등의 순이었다.

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

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추

석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

록 금융당국이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

점검해야 한다 고 말했다. 이상민기자

제주가 주산지인 감귤의 경우, 늦은

추석일수록 감과 함께 구매 성향이

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올해처

럼 이른 추석에는 복숭아 포도의 구

매가 늘고 사과 배는 소비 급증 이후

정체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농촌진흥청은 2010년부터 작년까

지 9년간의 소비자 농식품 구매자료

와 올해 8월중 소비자패널 800명을

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

결과,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.

이른 추석은 9월 3주 이전으로

2011년, 2014년, 2016년이 해당된

다. 늦은 추석은 9월 4주에서 10월 1

주 사이며 해당연도는 2012년, 2015

년, 2017년, 2018년 등이다. 이번 조

사에서 중간 연도인 2010년과 2013

년은 제외됐다.

이른 추석에는 멜론 복숭아 포도

구입액이 증가했다. 평소 대비 추석

전 가구당 구입액이 멜론은 97%, 복

숭아는 174%, 포도는 142%가 각각

늘었다. 그러나 사과 배는 추석 이전

에 구매가 급증한 뒤 소비가 감소하

거나 정체현상을 나타냈다.

늦은 추석에는 감귤 감 구입액이

증가했다. 구입액의 경우 감은 48%,

감귤은 32% 각각 늘었다. 가격 부담

도 있지만 과일의 당도와 맛, 익는

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좌

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2010년 이후 추석 전 2주간 구입

액을 살펴보면 최근 9년간(2010~18)

감귤 구입액은 68.8%의 증가율을 기

록하며 과일 가운데 가장 높았다. 바

나나(40%)와 배(6.1%)도 증가하며

선전했지만 포도(-26,5%)와 복숭아

(-30.8%), 사과(-1.1%) 등은 되레

마이너스 성장하며 대조를 보였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와랑와랑 in
서귀포 행사가 열렸다. 사진=제주관광공사 제공

제주관광공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

지난 1일 사이 서귀포시 제주월드컵

경기장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

와랑와랑 in 서귀포 행사에 2만

5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

고 2일 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이 행사

에는 국카스텐과 에일리, 십센치, 데

이브레이크, 김나영, 나플라 루피, 스

컬&하하 등 국내 인기 뮤지션들이 출

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쳤다.

또 행사 기간 주변에서는 플리마

켓과 다양한 먹거리 장터가 열렸으

며 서귀포 관광지 입장권이나 서귀

포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지참하

는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

이벤트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관심을

이끌었다.

한 도민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규

모 행사가 자주 열려 서귀포시가 북

적거리고, 축제 분위기도 지속적으

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.

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

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체감도를

높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

으로 개발해 방문객들에 즐거움을 드

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제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

난 7월부터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

고 있다. 최근 몇 년 새 급상승한 부

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모

양새다.

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

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

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

가격지수는 0.05% 하락한 반면 제주

는 -0.34%를 기록했다. 특히 지난 7

월 0.30% 하락한데 이어 또 큰 폭으

로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.

이는 지난 2~5월 0.01~0.04%의 하

락률에 이어 6월 -0.15%를 보인 이

후,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.

전국 17개 시 도에서 강원(-0.43%)

경남(-0.40%) 충북(-0.35%)에 이

어 하락폭이 네 번째로 컸다. 누계

실적은 -0.94%로 작년 동기의 0.36

%에 견줘 1.3%p 차이다.

8월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

수 변동률은 -0.42%(전국평균 -0.14

%)다. 연립주택은 -0.44%, 단독주택

은 -0.23%(전국평균 0.22%)를 기록

했다. 도내 단독주택마저 지난 6월

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줄곧 내리막

길을 걷고 있다.

8월 도내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

-0.32%를 보였다. 주택매매가격지수

변동률과 같은 성향을 보이며 7월

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제주지역 평균주택가격은 3억1130

만7000원(전국평균 3억524만8000

원)이며 단위면적당(㎡) 가격은 255

만4000원이다. 전세가격은 1억8426

만1000원(전국평균 1억8735만4000

원)이며, 월세가격은 73만7000원(전

국평균 63만8000원)이다. 백금탁기자

지난해 제주지역 호텔들은 객실 1곳

당 평균 7만7000여원의 수입을 올린

것으로 나타났다.

2일 한국호텔업협회가 도내 84곳

호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

호텔업운영현황 에 따르면 작년 도

내 호텔들은 객실 1곳당 평균 7만

7989원의 수입을 거뒀다.

객실당 평균 수입은 호텔이 투숙

객에게 판매한 객실의 평균 요금에

서 객실 이용률을 곱한 것으로, 객실

여러개를 운영하는 호텔업계 특성상

객실 판매 단가보다는 이용률이 수

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

표가 호텔 경영 상황을 가늠할 주요

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.

지난해 도내 호텔의 객실 평균 이

용률은 61.94%, 객실당 평균 이용

요금은 12만5910원으로 조사됐다.

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호텔 중

특1급 호텔의 이용률이 66.51%로 가

장 높았고, 이어 특2급(64.25%), 1

급(63.14%), 2급(52.32%), 미등급

(59.66%) 순이었다. 등급이 높을수

록 이용률이 높았다.

관광호텔이 아닌 가족호텔 또는

호스텔로 분류되는 숙박업계의 이용

률은 50%를 밑돌았다.

가족호텔은 이용률 48.58%에, 객

실 1곳당 평균 3만6795원의 수입을

거둔 것으로 조사됐다. 호스텔은 상

황이 더 심각해 이용률이 25.17%에

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낮은 이

용률에 객실당 수입은 1만4853원에

그쳤다. 이상민기자

제주 칼호텔과 서귀포 칼호텔은 9월

추석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

들을 위한 추석애(愛) 패키지 를

출시한다.

추석애 패키지 는 추석 연휴를

포함해 9월 8~18일 이용 가능한 상

품으로, 스탠다드 객실과 함께 웰컴

추석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다.

제주 칼호텔은 이 기간 대보름 빵

2개와 망고 주스 2잔을 제공한다. 서

귀포 칼호텔에서는 호두, 아몬드, 캐

슈넛 등을 넣은 견과류 케이크와 망

고주스를 준다.


